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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이 26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피링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출마 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26.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시민단체가 여야 충북지사와 11개 시장·군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 평가에 나섰지만 저조

한 참여로 빛이 바랬다.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은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내용 평가 지표 3가지(공약의 구체성·적정성·실현가능성)와 성과 지표 2가지(평가 가능·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헛공약의 5점 척도로 진행했다.

대상 후보 중 공약을 제출한 후보는 13명. 다만 평가는 양당 후보 모두 자료를 낸 증평·진천·괴산·음성 4곳에 대해서만 이뤄졌

다. 

증평군수 선거 민주당 이재영 후보의 공약을 놓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2개 공약이 높은 완성도를 보였고 나머지 분야도 대부



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우수공약으로는 체류형 관광벨트사업을, 미흡공약으로는 스마트재난안전 구축을 꼽았다.

국민의힘 이민표 후보에 대해서는 "교육·보육과 지방자치·행정, 복지·인권 분야에서 뚜렷한 강점을 드러냈고 경제 분야 공약은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평교육지원청 설치·송산초 신설을 우수공약으로, 보강천 공원 조성을 미흡공약이라고 분석했

다.

진천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 김명식 후보에 대해 "행정·교육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경제 공약의 성과 지표와 지속성은

약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패키지 추진사업을 우수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개발사업을 미흡공약으로 꼽

았다.

국민의힘 이양섭 후보에게는 "제출 공약 수가 절반이어서 균형 있는 비교가 어려웠다"며 "전 분야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

다"고 짚었다. 우수공약은 생거진천 농업·문화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미흡공약은 진천형 강소기업 30개사 육성사업을 선

정했다.

괴산군수 후보별로는 민주당 이차영 후보에게 "전 지표에서 고른 강점을 보인다"면서 "경제 분야의 구체성·실현성은 취약했

다"고 평가했다. 괴산형 교육생태계 구축사업을 우수공약으로, 첨단산업 특화산단 조성을 미흡공약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송인헌 후보에 대해서는 "경제·행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전 분야 고른 완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 적

정·지속성은 보완점으로 봤다. 우수공약은 AI기반 행정혁신, 미흡공약은 군민안전보험 확대운영이 선정됐다.

음성군수 선거 민주당 조병옥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지만 전반적인 공약 완성도가 보통 수

준"이라고 평가했다. 우수공약은 괴산형 교육생태계 구축, 미흡공약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이 꼽혔다.

국민의힘 임택수 후보에게는 "제출 공약 수가 적고 완성도도 전반적으로 낮다"며 "공약 전반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사업을 우수공약으로, 군민 안심 공동체 구현사업을 미흡공약으로 봤다.

이 단체는 평가 공약에 대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경제·일자리, 교육, 복지·돌봄, 지역개발 공약으로 나타나는 것

이 특징"이라며 "대체로 기업유치, 산단,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보육·교육 인프라, 생활 SOC 확충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

다"고 분석했다.

다만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실행 수단은 부족했고 특히 일자리, 주거·교육·문화·의료 공약은 개별사업으로 흩어

져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일부 후보들이 공약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세부 근거 자료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다"며 "'정책 선

거'가 아닌 '정치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 역량이나 지역 운영 방향을 비교·판단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이수동 영동군수 후보, 김광직 단양군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충주(민주 맹정섭·국힘 이동석)·보은(민주 하유정·국힘 최재형)·옥천(민주 황규철·국힘 전상인)은 양당 후보 모두 자료를 제출하

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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